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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관련 공포 영상 콘텐츠 시청 시 발생하는

뇌파의 ERP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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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ing Fear of Crime Video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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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emotion recognition using EEG, there is a few research on

specific emotion recognition in detail. In this paper, we construct test videos and conduct

congruent-incongruent test for analysis on fear of crime. We compared the differences of event-related

potential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video using the congruent-incongruent test and

analyzed the fear that subject perceived.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subjects showed lower amplitudes

for unexpected stimuli in the PZ, POZ, and OZ electrodes of the occipital lobe, which process visual stimuli.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ception of subject is slower for unexpected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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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주변 환경의 작은 변

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현실세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발생시

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 관련 

영상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측정한다. 영상은 허구라

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인지하

는 두려움과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인지하는 두려움

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상에

서 인지하는 두려움을 영상 시청이 끝난 뒤에도 지속

적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상에서 두려

움을 느낀 요인이 현실 세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상 시청 전후의 인지 변화에 

대한 연구와 영상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의 두려움과 실제 범죄율 사이의 직접적인 연

관은 없지만 현실 세계에서 인지하는 두려움의 이유

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1-4]. 범죄의 두

려움은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두

려움의 종류이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범죄

의 발생 빈도와 범죄 관련 소셜 네트워크 글의 발생 

빈도를 이용하여 진행되어왔다[5-7]. 그러나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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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개인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

를 통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뇌파(Electroence-

phalogram, EEG)를 이용한 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8-10]. 뇌가 감정 

기능을 하기 위해 피질이 특정 수준까지 활성화하는 

것을 발견하였고[11], 정서 반응과 정서 장애와 관련

된 개인 특성에 따라서 뇌파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12]. 기쁜 사진과 불쾌한 사진에 대

한 반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3]. 시각단

어 처리에서 감정과 집중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고,

촉진 된 감정적 자극 처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왔

다[14-15]. 그러나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만을 분류

할 뿐 특정 감정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한 연구는 미

흡하다. 인간은 같은 긍정의 감정이라도 다르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감정을 더 자세하게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두려운 감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범죄의 두려움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설문과 인터

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설문조

사로는 연구대상자가 범죄의 두려움을 인지할 때 발

생하는 신체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범죄의 두려움을 인지할 때 발

생하는 변화를 뇌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한다.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해 범죄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상 시청 전후에 실시한 

일치-불일치 검사(Congruent-Incongruent Test)의 

사건 관련 전위(Event related potential, ERP)을 이

용하여 다음 두가지 가설을 입증한다.

가설1. 예측하지 못한 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연구 

대상자의 인지 능력은 저하될 것이다.

가설2.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보다 두려움

을 느끼는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는 예측하지 못한 

자극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저하될 것이다.

가설 1은 인지 능력의 저하가 두려움 때문이 아닌 

예측하지 못한 자극으로 인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

기 위한 것이고, 일치 자극과 불일치 자극 사이의 차

이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설 2는 두려움을 인지할 때 

두려움으로 인한 인지 능력의 저하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것이고, 두려운 영상 시청 전후의 차이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 시청 도중 인지하는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뇌파검사

를 이용하여 영상 시청 전후의 뇌파를 측정하고 변화

를 분석하였다. 영상은 직접 제작한 영상을 사용하였

으며, 공포영상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유발하였다. 일

치-불일치 검사를 진행하고 영상을 시청한 뒤 일치-

불일치 검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검사를 진행하는 동

안 뇌파를 측정하였고 측정한 뇌파는 사건 관련 전위

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리고, 사회 과학 통계 패키지(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를 이용하여 영상 시청 전후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두려움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을 기술하였다. 제 3장

에서는 뇌파 측정을 위해 사용한 일치-불일치 검사

와 시청 영상에 대해 기술하고, 제 4장에서는 일치-

불일치 검사의 결과와 영상 시청 전후의 변화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이루어

졌다.

2. 관련연구
감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감정을 둘 혹은 세 그

룹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Nie D. et al.[8]은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발생하는 감정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

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뇌파검사 데이터를 사용

하였으며,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이용하

여 감정을 분류하였고 87.53%의 정확도를 얻었다.

Lin Y.P. et al.[9]은 SVM을 사용하여 음악을 듣는 

동안 발생하는 감정을 즐거움과 화남, 슬픔, 기쁨으

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그 결과 82.29%의 정확도를 

얻었다. 감정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를 얻었으나,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경우 비교

적 낮은 정확도를 얻었다. 세분화된 감정을 분류하기 

위해 특정 감정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뇌파를 이용하여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Dongen V. et al.[13]은 사진을 이용한 감정 연구

에서 널리 사용되는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IAPS)[16]를 이용하여 그림과 사진을 볼 때 

연구 대상자의 뇌파 변화를 측정하고 late positive

potential(LPP)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

들은 그림을 사진보다 더 미화하여 판단한다는 결과

를 얻었다. LPP는 기존 두려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95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6호(2017. 6)

Fig. 1. Experiment environment.

검증된 방법 중 하나이다[17].

뇌파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건 

관련 전위도 사용되고있다. Kissler J. et al.[14]은 시

각단어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사건 관련 전위를 측정

하였고 감정적인 단어 내용은 자연스럽게 처리되며 

문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chupp H.T. et al.[15]은 정서적 자극에 대해서 ear-

ly posterior negativity(EPN)[18-20]의 진폭을 증가

시켜 자극의 선택적 부호화를 유도하는 것을 발견하

였다. 순간적인 감정과 감정을 인지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인지하는 감

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감정에 따른 뇌파의 스펙트럼과 주파수 특성을 분

석한 연구가 있다[21]. 감정을 기쁨과 화남, 두려움,

슬픔으로 나누어 뇌파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알파파

의 최대 주파수 빈도가 기쁨과 화남 감정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두려움과 슬픔 감정에 대해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뇌파를 이용하여 감정을 분석하는 연

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두려운 감정에 대한 연구의 진

행은 미흡하다. 두려운 감정에 대한 연구는 영상을 

이용한 연구보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주된 연구주제 

중 하나인 범죄의 두려움과 실제 범죄율의 차이를 

입증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왔다. Roman C.G. et

al.[1]은 흑인 인구의 범죄율이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Lorenc T.

et al.[3-4]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와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범죄의 두려움과 

환경, 개인의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Goodey J.[22-23]은 설문을 이용

하여 성별 차이에 따른 범죄의 두려움 연구를 진행하

였고, Hollway W. et al.[24-25]와 Hopkins P.E. et

al.[26]는 인터뷰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

을 조사하였다. Little J. et al.[27]은 인터뷰를 통해 

시골 지역의 범죄의 두려움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들은 설문과 인

터뷰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설문과 

인터뷰는 연구대상자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뇌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가 범죄의 두려움을 느낄 때 발

생하는 변화를 측정하였다.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하

는 영상 시청 전후의 뇌파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인지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다.

3. 실험 방법
3.1 일치-불일치 검사

모니터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환경과 실제 환경 사

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 환경에서는 시점의 

이동에 따라서 초점이 변화하지만, 모니터를 이용하

면 초점이 모니터에 고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 실제 환경에서는 한번에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

는데 모니터를 이용한 환경에서는 하나의 자극만 받

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드 업 디스플레이(Head-

Up-Display, HUD)와 모니터를 동시에 이용하여 초

점의 이동이 발생하도록 유도하였고, 헤드 업 디스플

레이를 사용함으로써 총 2개의 자극을 동시에 제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2개의 자극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 헤드 업 디스플레이와 일반 모니터를 

이용하였다. 헤드 업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바닥에 모니터를 두고 절반의 빛을 투과하고 나머지 

절반의 빛을 반사하는 하프 미러를 모니터 위에 대각

선으로 놓았다. 헤드 업 디스플레이를 모니터와 연구 

대상자 사이에 구현하여 연구 대상자가 동시에 2개

의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은 헤드 업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실험 환경이다. 그림에서의 초

록색 선은 모니터의 화면이 하프 미러에 의해 굴절되

어 헤드 업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나타내는 과정이다.

자극이 나온 시점의 뇌파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관련 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와 헤드 업 

디스플레이의 두 자극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일치-불일치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니터의 자극과 

헤드 업 디스플레이에 자극이 동일하면 일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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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sition of Congruent-Incongruent Test.

Fig. 3. Congruent-Incongruent test stimuli.

다르면 불일치 자극으로 일치-불일치 검사를 설계하

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불일치 자극의 경우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일치 자극의 경우 마우스 우클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5번의 자극이 하나의 세트로 구

성되었으며, 한번의 세트에서 한번의 일치 자극이 제

시되도록 구성하였다. 일치 자극과 불일치 자극의 순

서는 피험자가 예상한 자극의 순서와 다르게 제시하

기 위해서 항상 다르게 제시하였다. 각 자극은 0.2초

동안 제시되고, 자극과 자극 사이에 1초~1.8초 사이

의 공백을 가진다. 한번의 일치-불일치 검사는 20번

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일치-불일치 검사는 E-

prim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뇌파 측정 

도중 자극이 나온 시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

다. Fig. 2는 일치-불일치 검사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한번의 세트에서 일치 자극은 한번 제시되

고, 일치 자극의 위치는 항상 랜덤하게 나타난다.

Fig. 3는 일치-불일치 검사의 자극을 나타낸 것이다.

일치 자극과 불일치 자극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무작

위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3.2 실험 영상

실험 영상은 연구 대상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

도록 아무도 없는 숲길을 걷는 영상과 소리를 이용하

여 제작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해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을 충족하

지 못하는 상황을 촬영하여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하

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

방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3가지 요소는 감시와 

접근통제, 공동체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비

명소리와 공포영화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을 이용

하여 공포감을 증폭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영상의 

길이는 총 5분으로, 30초～1분 간격으로 공포감을 조

성하는 소리를 재생하였다. Fig. 4는 실험에 사용한 

영상을 캡쳐한 이미지이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촬

영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3.3 실험 과정

연구 대상자는 남성 14명과 여성 7명으로 총 21명

의 연구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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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 image.

Fig. 5. Experiment protocol.

는 만 19세부터 만 28세 사이이고, 평균 나이는 21.85

세이다. ERP 측정에 있어서 뇌 편측성(Brain later-

ality)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서 모든 연구 대상자는 오른손잡이를 모집하였다.

일치-불일치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을 시청한 후 

다시 일치-불일치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실험 도중 뇌파 측정 장비인 Neuroscan사의 Syn

Amps RT 64-channel Amplifier와 64-channel Quik-

Cap을 이용하여 뇌파를 기록하였다. 뇌파 측정 중 

기술적인 문제로 4명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고,

2명의 연구 대상자가 연구 진행 중 졸았기 때문에 

총 6명의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각 일치-불일치 검사

마다 20번의 세트를 반복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 뇌파 측정 도중 안구운동 때문에 발

생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쪽 눈 끝과 왼쪽 

눈 위아래에 전극을 붙여 EOG를 측정하고 제거하였

고, 밴드 패스 필터(Band pass filter)를 이용하여 

0.1-30Hz 사이의 신호를 제외하고 제거하였다. 그리

고 사건 관련 전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극이 주어진 

시점 이전 100ms부터 이후 500ms까지의 구간을 ep-

och로 설정하고, 일치 자극과 불일치 자극에 대해 각

각 평균을 구하였다. 전극은 시각과 관련이 있는 후

두엽 부분의 전극 PZ, POZ, OZ를 이용하였고, 청각

과 관련이 있는 측두엽 부분은 일치-불일치 검사에

서 청각 자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사

건 관련 전위의 요소로는 P1과 N170을 이용하였는

데, P1은 자극 발생 이후 110ms～140ms 사이의 최댓

값을 사용했고 N170은 자극 발생 이후 155ms～190

ms 사이의 최솟값을 사용하였다[28].

실험은 일치-불일치 검사를 실시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 시청 전

후 비교를 위해 영상 시청이 끝난 다음 일치-불일치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일치-불일치 검사는 약 10

분정도 소요되며, 영상 시청시간은 5분이다. 전체 실

험시간은 총 35분이 소요되었다. Figure 5는 실험 과

정과 소요 시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4. 실험 결과
Fig. 6와 Fig. 7, Fig. 8은 각각 전극 PZ, POZ, OZ에

서 epoch 구간의 평균 진폭(Amplitude)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후에 세 전극 모

두 P1과 N170 지점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자극

이 불일치 하는 경우보다 일치하는 경우 진폭이 낮게 

나타났다. 일치-불일치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일치 

자극과 불일치 자극 사이의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모두 유의확률(p-value)이 0.05이하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려움을 느낄 때 연구 대상자가 자극을 인지할 

때 발생하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영상 시청 전후를 

비교하였다. 불일치 자극에서 전극 POZ와 OZ의 P1

을 제외하고 모두 영상 시청 전이 더 높은 진폭을 

보였다. Fig. 9은 영상 시청 전후의 평균 진폭을 그래

프로 나타낸 것이다. 영상 시청 전후의 진폭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를 

일치 자극과 불일치 자극으로 나누고 각 전극에서 



Fig. 6. Epoch graph of PZ (Left: Before watching video, Right: After watching video, Red line: Congruent, Blue line: 
Incongruent).

Fig. 7. Epoch graph of POZ (Left: Before watching video, Right: After watching video, Red line: Congruent, Blue 
line: Incongruent).

Fig. 8. Epoch graph of OZ (Left: Before watching video, Right: After watching video, Red line: Congruent, Blue 
line: Incongr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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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fferent of mean amplitude between before and after watching video.

Table 1. Paired T-test result

　

Paired Differences

t df Sig.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Congruent

PZ

P1
Before

1.36910 2.16549 0.55913 2.449 14 0.0140
After

N170
Before

1.24842 1.79329 0.46302 2.696 14 0.0085
After

POZ

P1
Before

1.21031 2.11632 0.54643 2.215 14 0.0220
After

N170
Before

1.17393 1.42333 0.36750 3.194 14 0.0030
After

OZ

P1
Before

1.19086 2.91226 0.75194 1.584 14 0.0680
After

N170
Before

1.69560 2.76434 0.71375 2.376 14 0.0160
After

Incongruent

PZ

P1
Before

1.07020 5.16241 1.33293 0.803 14 0.2175
After

N170
Before

1.55728 4.76773 1.23102 1.265 14 0.1135
After

POZ

P1
Before

-0.08406 5.68642 1.46823 -0.057 14 0.4775
After

N170
Before

0.83253 5.12426 1.32308 0.629 14 0.2695
After

OZ

P1
Before

-0.31696 4.13173 1.06681 -0.297 14 0.3855
After

N170
Before

1.64094 4.17040 1.07679 1.524 14 0.0750
After

P1과 N170의 영상 시청 전후를 비교하였다. 동일한 

집단이 영상 시청 전후에 측정한 ERP를 비교하는 

것이고 두려움으로 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치 자극에서는 전극 OZ의 P1을 제외하고 모두 유

의확률이 0.05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불일치 자극에

서는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

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두려움을 인지하는 상황

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더 낮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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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불일치 자극보다 일치 자극이 제시되

었을 때 전극 PZ, POZ, OZ에서 사건 관련 전위가 

더 낮은 진폭을 보였고 일치 자극과 불일치 자극 사

이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각과 

관련된 전극에서 사건 관련 전위의 저하는 시각 자극

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고 확인하

고자 하였던 가설 중 가설1을 만족시킨다. 이는, 불일

치 자극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는 

불일치 자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일치 자극

이 나옴으로써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상 시청 전후를 비교한 결과는 불일치 자극에서

의 POZ와 OZ의 P1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극에서 모

두 영상 시청 전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일치 자극의 

PZ, POZ 전극의 P1과 PZ, POZ, OZ 전극의 N170이

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두려움을 인지할 때 예측하

지 못한 자극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해당 자극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두려움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자극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예측하지 못한 자극에 대해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설2를 증명할 

수 있다.

Kostyunina M.B. et al.[21]은 스펙트럼과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여, 알파파의 최대 주파수가 두려운 감

정에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려움을 인지할 때 사건 관련 전위 P1과 N170의 진폭

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을 통해 두려움을 인지할 때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들은 두

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자극을 인지

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 시 대처 능

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연구[1-3]

에서 범죄의 두려움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McCord E.S. et al.[29]은 범죄 

발생 지표와 범죄 인지 사이의 비례관계를 발견하였

다. 이는 두려움을 인지할 때 인지 능력의 저하로 대

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범죄 관련 공포 영상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가 두려움을 인지할 때 발생하는 뇌파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두려움을 유발하

기 위해 직접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 시청 전후에 

일치-불일치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였

고, 사건 관련 전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극 PZ, POZ, OZ에서 일치 자극이 제시

되었을 때 진폭이 더 낮게 나타났고, 영상 시청 전보

다 영상 시청 후 일치 자극의 진폭이 더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불일치 자극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일치 자극이 나왔기 때문인데, 두려움을 

느낄 때 진폭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자극에 대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려움

을 느끼는 상황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저하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결과를 이용하여 범죄의 두려움을 많이 

인지하는 거리를 경찰의 순찰 경로에 넣어 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개인이 인지하는 범

죄의 두려움을 측정하여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

는 경로를 추천할 수 있다. 또한, 두려운 영상을 제작

할 때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두려움을 유발하는 영상

을 포함하여 영상 시청 후 더 기억에 남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가 영상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뇌파 이외의 다양한 생체신호

를 이용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 인지 능력의 저하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영상 시청 전후가 아닌 영상 

시청 도중 자극을 제시하여 인지능력의 저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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